
 2024 제9회 늘푸른연극제 심사 총평

 
 총 아홉 분(9인)이 응모하셨습니다. 
 심사위원들은 지원서를 숙독하며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

 첫째, 지원하신 분의 연극계에서의 예력과 공력을 우선했습니다. 
 둘째, 지원 작품의 구체적 실현성과 확장성 그리고 그 작품에서 발현될 
       본인의 역량을 가늠했습니다. 

 ‘늘푸른연극제’가 과거지향이 아닌 현역 연극인의 동시대 작업(작품)으로   
 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는 축제가 되길 소망하며 네 분(4인)을 선정했습니다.
 
 강한근 (제주 배비장전),
 김재건 (살아있는 이중생 각하),
 여무영 (갈매기),
 장미자 (춤추는 은빛 초상화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 일동     


